
  고베·오사카

고베를 치면 연관 검색어에 가장 먼저 고베규가 뜬다. 고베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고베규를 먹기 위해 오전부터 산노미야역에 있는 ‘스테이크 랜드’로 향했다. 평

일이고 오픈 전임에도 줄이 늘어서 있었다. 다행히 첫 테이블에 들어 웨이팅 없이 고베

규를 먹을 수 있었다.

일인분에 3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배부르게 고베규를 먹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는 한우가 더 맛있었지만, 가격대비 훌륭한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같은 가격이라면 한우가 승리라고 생각하므로 별점 ★★★☆☆

고베의 명소 스타벅스는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가야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0분 건너 볼 수 있는 것이 스타벅스

이지만 고베의 스타벅스는 특이한 외관으로 유명하다. 도착

했을 때는 이미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메

뉴 자체는 특별할 것이 없었고, 성수기여서 인지 사람이 많

아 특유의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기는 힘들어 보였다. 맛 자체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으

므로 별점 ★☆☆☆☆

오사카에서 가장 유명한 오코노미야키를 먹기 위해 시내로 나갔다. 이름난 맛집들은 이

미 줄을 길게 늘어서 있어, 일본에서 체인으로 유명한 ‘치보’로 향했다. ‘치보’는 일본 내 

오코노미야키 체인점으로, 길가다 행인에게 ‘치보’가 어디있냐 물었을 때 ‘어딜 가도 있

는데 무엇을 묻는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들었을 정도로 많이 있는 체인점이다. 그래서

인지 점심시간에 갔음에도 웨이팅없이 주문을 할 수 있었다. 가격도 메뉴당 만 원 내외

로 적당하고, 화려한 주방장의 묘기와 함께 맛있는 오코노미야키를 먹을 수 있었다. 별

점은 ★★★★☆

도쿄에 디즈니랜드가 있다면, 오사카에는 USJ가 있다. 오사카를 여행할 때 빠지지 않고 

가게 되는 곳이 유니버셜 스튜디오이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는 어트랙션에 관련된 캐

맛집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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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는 볼 것도 즐길 것도 많지만, 특히 먹을 것이 많다. 

‘먹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은 요즘 여행의 목적을 

식도락으로 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로, 일본 여행 중 즐겼던 것 중 

오로지 먹는 것들만 소개해보려 한다.

스테이크 랜드의 늠름한 와규 동상과 와규들. 
주문 테이블 영수증이 붙어있다.



릭터들에 대한 다양한 음식들이 팔고 있다. 귀여운 패키지가 구매욕을 자극하지만 가격

에 비해 맛은 형편없었다.

죠스 어트랙션 파션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의 치킨세트. 죠스 패키지가 귀엽긴 하지만 터

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비해 떨어지는 맛이 미리 알았다면 시키지 않았을 것. 별점은 ★

☆☆☆☆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서 시켰던 시즌 한정메뉴. 귀여운 트리 모양의 브라우니가 포인

트. 메뉴를 시키면 음료와 샐러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콜라만큼 흔한 멜론 소다도 마음껏 마실 수 있었다. 별점 ★★★

★☆로 대만족.

USJ의 가장 인기 메뉴는 해리포터의 버터 맥주이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버터 맥주를 재

현한 이 음료는 무알콜로 캐러멜 맥주맛이 나는 음료이다. 따뜻한 음료도 선택할 수 있

으며, 맥주라기보단 음료수에 가깝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달아서 별로였지만 해리포터

가 된 기분을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으로 느낄 수 있다! 별점은 ★★★☆☆

오사카의 명물거리인 도톤보리는 일본의 서민적인 번화가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다양

한 거리 음식들이 즐비해 있다. 유명한 곳들이 주를 이뤄서 대부분 줄을 서야만 먹을 수 

있었다. 그중 오사카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타코야키

를 먹었는데 우연히 들른 곳이었는데도 유명한 맛집이

었는지 손님이 매우 많았다. 한국의 경우 길거리 맛집 

대부분이 빠른 손놀림을 자랑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천천히 빚어내는 동글동글한 타코야키! 기다린 보람이 

있는 맛이었으므로 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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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일본에는 좁거나, 바 형식으로 된 식당들이 많다. 한국은 아직 혼자 밥 먹는 문화조차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식 문화가 잘 적응되지 않았는데 ‘이키나리 스테이

크’는 그중에도 가장 적응되지 않는 식당이었다.

기본적인 정보 없이 값싸게 와규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향한 곳이 ‘이키나리 

스테이크’였다. 식당 안 구조도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간 곳은 모든 손님들이 서서 스테

이크를 먹고 있었다. 순간 나가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식욕을 자극하는 고기냄

새에 자리를 잡았다. 서서 먹는다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기는 했으나 2만 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와규 스테이크를 남길 만큼 먹을 수 있었다. 맛은 만족스러웠으나, 먹는 

것 외에는 할 수 없게 만드는 가게의 구조 때문에 별점은 ★★★☆☆

롯본기의 맛집으로 유명한 쿠로사와는 아사히 텔레비전 근처에 위치하여 일본의 유명 

연예인이 즐겨 찾는 맛집으로 유명하다. 이름처럼 흑돼지를 이용한 요리들로 유명하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애매한 시간에 가서 다행히 늘 있다는 웨이팅을 피할 수 있었다. 

대표 메뉴인 멘츠카츠는 늦은 저녁만 돼도 재료가 떨어져서 판매를 하지 못한다고 한

다. 멘츠카츠와 함께 카레 우동을 먹었는데, 양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먹은 멘츠카츠와 

궁합이 잘 맞았다. 최근에는 한국에도 일본식 카레나 돈카츠 식당이 많아지긴 했지만 

확실히 본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별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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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 여행에서 가장 핫한 음식을 꼽자면 단연 규카츠이다. 와규에 겉만 바싹하게 

튀겨서 만든 돈카츠인 규카츠는 석쇠에 직접 구어 굽기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 레어가 

싫은 사람은 웰던으로 익혀서 먹을 수도 있지만 거의 레어 상태의 고기를 와사비와 함

께 먹는 것이 일품이다. 사진처럼 안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한 것이 특징이자 가장 큰 매

력이다. 대부분의 번화가에는 규카츠를 파는 음식점이 있는데, 줄을 서지 않고는 못 먹

을 정도로 현지에서 인기도 높다. 최근에는 한국에도 ‘이자와’라는 규카츠 전문점이 들

어와 인기를 끌고 있다.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호인 듯한 맛으로 별점은 

★★★★☆

일본은 다양하고 화려한 디저트로도 유명하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에 가도 화

려한 모양의 디저트들이 많았는데, ‘하브스’는 그중에서도 유명한 케이크 전문점이다. 

역시나 유명한 곳이라 그런지 웨이팅이 길었다. 

예쁜 인테리어와 다양한 케이크가 절로 기분을 

좋게 해 주었다. 얇은 빵이 겹겹이 쌓인 형태인 

크레프가 특히 유명한데, 유명한 만큼 맛도 있

었다. 케이크 한 조각에 700엔 정도로 싸지는 

않았지만 케이크뿐 아니라 메뉴판부터 식기까

지 고풍스럽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면 아깝

지 않은 가격이었다. 별점은 ★★★★☆

일본 여행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이 맛있는 안주와 먹는 생맥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9천 

원에도 판매되는 일본 생맥주를 반 정도 가격에 맛볼 수 있다. 모츠나베를 주로 하는 작

은 이자카야에서 모츠나베와 함께 먹는 맥주는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특별한 맛집을 찾

지 않아도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다. 여행의 별미인 친구들

과의 수다와 함께 한국에서의 반 가격에 먹는 모츠나베와 생맥주는 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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